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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의 말들 

애굽에서 구해 온 양식이 바닥났다. 여전히 시므온은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고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새로운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 장남 르우벤이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며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요셉에 이어 시므온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베냐민을 잃을 수는 없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제 베냐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 창세기 43:9-10 

 

유다의 말에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야곱의 마음이 열린다. 야곱의 다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자식을 또 하나 잃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평생을 움켜쥐며 살았던 야곱의 손이 처음으로 펴지는 순간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 창세기 43:14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에게 바칠 예물과 갑절의 돈,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관저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한다. 총리의 초대에 

어리둥절했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요셉을 보며 긴장을 풀고 함께 즐거워한다. 양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형제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요셉이 또 하나의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겼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형제들에게 추격대를 보내 짐뒤짐을 

하자 당연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막내에게 혐의를 씌워서 애굽에, 자신 곁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가 요셉의 관저로 연행되었고 총리의 심문이 시작됐다. 

그때, 유다가 총리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 창세기 44:33 

 

은잔을 훔친 사람을 노예로 삼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자신을 내놓는다. 제가 막내 대신 여기 

있겠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설명한다. 유다는 야곱의 입장이 되어 두 아들 중 하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이 아들 마저 

잃으면 아버지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간절히 호소한다. 저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풀어주세요. 유다의 말이 끝났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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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가 겪은 일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야곱을 설득한 것도 유다였고 누명을 씌워서라도 베냐민을 곁에 

두려는 요셉을 설득한 것도 유다였다. 

유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유다는 형제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한 차례 집을 떠났었다. 언제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이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살았었고 아들 둘을 잃었으며 자기 

며느리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유다는 불행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자식을 잃어본 야곱이 또 잃으면 잃으리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자식을 잃어본 유다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볼 때에도 유다의 말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전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자고 말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유다는 변했다. 요셉을 팔고 형제들을 떠나서 겪은 일들이 유다를 변하게 했다. 아들들의 죽음과 

며느리 다말과의 일을 겪고 돌아온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불행을 아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유다의 

고난은 유익이 되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